
10월 나프타 가격 4.06달러 하락
석유공사 , 11월도 약세 … 싱가폴 석유제품 가격 약세 지속

2001년 10월 싱가폴 석유제품 시장은 원유가 약세영향으로 모든 제품이 9월보다 하락했다.

특히, 9월 가장 큰 상승폭인 배럴당 2.65달러 상승했던 휘발유는 10월 들어 전월대비 7.38달러 하락함으로써 가

장 큰 하락폭을 기록해 9월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폴의 석유제품 가격변동폭은 배럴당 평균 3.50-7.40달러 가량으로 휘발유 7.38달러,

등유 5.36달러, 나프타 4.06달러, 경유 3.78달러, 고유황 중유 3.47달러 순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싱가폴의 석유제품 가격동향 (단위: 달러/bbl)

석유제품 2001.8 9 10
10월 증 감

1주 2주 3주 4주 전월대비 전년대비
무연휘발유 26.95 29.60 22.22 24.17 22.92 21.35 21.32 - 7.38 - 10.81

나프타 23.07 24.00 19.94 20.45 20.42 19.82 19.41 - 4.06 - 11.89
등 유 29.52 31.22 25.86 27.03 26.63 25.43 24.93 - 5.36 - 17.44
경 유 28.74 29.37 25.59 26.27 26.11 25.45 25.01 - 3.78 - 13.63

고유황중유
(180 CST ) 22.06 23.17 19.70 20.63 20.56 19.71 18.65 - 3.47 -8.20

휘발유는 원유가 약세, 역내 수요부진, 공급과잉 등으로 석유제품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결과 9월에 비해

배럴당 7.38달러 하락한 채 마감했다. 다만, 4째주에는 다른 주에 비해 그 하락 폭이 다소 둔화돼 3째주에 비해

0.03달러 하락에 그쳤다.

아시아 정유사들이 동절기에 대비해 휘발유 재고 축소에 나서고 있으나,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축소됐으면서도

수요 또한 예년보다 더욱 부진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나프타 가격은 9월에 비해 배럴당 4.06달러 하락한 19.94달러에 마감했다.

나프타 가격 하락 역시 원유가 약세, 역내 수요부진 때문으로 미국테러 발생 여파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미주

지역과 서유럽 지역에서 아시아로 유입될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도 나프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서유럽의 11-12월 나프타 공급과잉 물량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미국 동/서

부 지역의 수요부진에 따른 과잉물량도 11월초 하와이를 경유해 아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간유분인 등유와 경유 가격 역시 원유가 약세와 미국 테러발생과 전쟁에 따른 수요부진 등으로 인해 9월보다

배럴당 5.36달러, 3.78달러 각각 하락했다. 등유가격 하락은 9월11일 테러 발생 이후 항공산업이 위축되면서 수요

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경유 역시 수송부문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하락했다.

석유제품 가운데 가장 작은 낙폭을 보인 고유황 중유는 9월 평균가보다 3.47달러 하락해 19.70달러을 기록했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10월 2째주 장기 휴일로 인해 중국이 비교적 높은 구매관심을 보였던 반면, 공

급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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